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시리즈 ‘사랑 후에 오는 것들’ 5화, 또 한
번 시청자들의 심장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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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편과 스틸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던 쿠팡플레이 시리즈 <사랑 후에 오는 것들> 5화가 더 깊은 멜로 감성을 보여줘 명작의
탄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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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시리즈 <사랑 후에 오는 것들>(감독: 문현성ㅣ출연: 이세영, 사카구치 켄타로, 홍종현, 나카무라 안ㅣ제공: 쿠팡플레이
ㅣ제작: (주)실버라이닝스튜디오, CONTENTS SEVEN)은 운명 같던 사랑이 끝나고, 모든 것을 잊은 여자 ‘홍’과 후회로 가득한 남
자 ‘준고’의 사랑 후 이야기를 그린 감성 멜로드라마.

이번 5화는 ‘준고(사카구치 켄타로)’와 ‘민준(홍종현)’, 그리고 ‘홍(이세영)’ 사이에 얽히고설킨 운명의 실타래가 시청자들에게 놓을
수 없는 긴장과 몰입을 선사했다. 이세영, 사카구치 켄타로, 홍종현, 세 배우는 각자의 감정을 섬세하고 탁월하게 표현하며 숨이 멎
을 듯한 명장면들을 탄생시켰다.

‘준고’를 찾아가 더 이상 ‘홍’을 흔들지 말라는 ‘민준’의 거침없는 경고와 가시돋친 말들에는 그만의 슬픔과 절박함이 섞여 가슴을 저
미게 했다. 청천벽력같이 ‘홍’의 약혼자 등장에 ‘준고’는 ‘홍’을 절대로 외롭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과거
‘홍’이 홀로 견뎌왔던 시간들의 무게를 이제서야 이해하게 된 ‘준고’의 고백은 시청자들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다.

이번 5화에서 강렬했던 장면 중 하나는 ‘홍’이 ‘준고’를 향해 쏟아낸 감정의 폭발이었다. 혼자서 견뎌야 했던 외로움이 ‘홍’의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고, 그 순간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무너뜨렸다. 이세영의 진심 어린 연기는 시청자들을 감정의 깊은 곳으로 이끌며,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한편, ‘준고’의 사인회날이 그의 생일임을 기억한 ‘홍’은 과거 약속했던 몽블랑 케이크를 준비하고 끝내 마음 속에 묻어왔던 질문을
던진다. ‘준고’의 여전히 변하지 않은 고백에 ’홍’은 감정의 둑이 무너진다. 모른척 하고 싶었던 ‘홍’의 마음을 결국 알아버린 ‘민준’은
절대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홍’을 잡을 수 없었다. ‘민준’이 “좋아한다는 말이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 수 있구나”라
고 읊조리는 대사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저릿하게 찔렀다.

그렇게 자신의 진심을 마주한 ‘홍’은 꽃다발을 안고 ‘준고’를 찾아가지만, 그가 ‘칸나(나카무라 안)’와 함께 있는 순간을 목격하며 멀
어져 버린 그와의 거리를 다시 한번 실감하고 마음이 무너졌다. 이렇듯 네 사람의 흔들리는 마음들과 엇갈리는 관계 속에서 과연



이들의 사랑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다음 주 마지막화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매화 극적인 전개와 섬세한 연출, 깊은 감성으로 회차를 거듭할수록 뜨거운 입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은 매주 금요일 8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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